
1. 인구지리  

 

□ 면적 

 

○ 35만 7,112㎢(우리나라의 1.6배)  

 

□ 인구 

 

○ 총 인구: 약 8,180만명 

 

○ EU 국가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 기후 

 

○ 북해의 영향을 받는 북서부의 해양성 기후에서 남동쪽으로 갈수록 차차 대륙성 기후로 바뀌는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의 중간 정도를 나타냄 

 

○ 강수량도 적은 편 

   

○ 기온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큰데, 7월의 기온은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아 등온선이 위도에 평

행하게 거의 동서방향으로 놓이는 데 반해, 1월의 기온은 동쪽이 낮고 서쪽이 약간 높아 등온선

은 위도에 직교하게 남북방향으로 놓임 

 

○ 연평균강수량은 서부와 남부에 많고, 특히 남부의 산지에서는 1,400 mm 이상 

 

○ 함부르크, 베를린, 뮌헨의 1월과 7월의 평균기온은 각각 0도와 17.3도, －0.5도와 19.4도, －



2.2도와 17.7도이고, 연 강수량은 각각 720 mm, 556 mm, 964 mm 

 

○ 독일은 한국에 비하여 위도가 높아서 한국과는 날씨가 다름. 위도가 높아 겨울에 추울 것 같

지만, 한국에 비하여 독일의 겨울은 춥지 않고 여름은 덥지 않음. 한국의 폭설이나 장마와 같은 

기후는 없지만, 햇빛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많은 사람들이 일광욕에 상당한 관심이 많음 

 

□ 한국 교민 수  

구분 
지역 총합 

주 요 지 역 

베를린 

남 여 계 남 여 계 

재외동포총수 12,994 18,524 31,518 1,891 2,555 4,446 

거 

주 

자 

격 

별 

외국국적동포 2,974 4,840 7,814 501 719 1,220 

재 

외 

국 

민 

영주권자 2,605 3,809 6,414 302 401 703 

체 

류 

자 

일 반 4,966 6,349 11,315 742 936 1,678 

유학생 2,499 3,526 6,025 346 499 845 

계 10,021 13,684 23,754 1,390 1,836 3,226 

재외국민등록수 

(등록률) 
N/A N/A 

34,495 

(109.44) 
N/A N/A N/A 

  

구분 

주 요 지 역 주 요 지 역 

느르트라인-베스트팔엔주 헤센 

남 여 계 남 여 계 

재외동포총수 3,467 4,640 8,107 2,553 3,117 5,670 

거 

주 

자 

격 

별 

외국국적동포 996 1,295 2,291 131 261 392 

재 

외 

국 

민 

영주권자 871 1,165 2,036 663 813 1,476 

체 

류 

자 

일 반 845 1,133 1,1978 1,563 1,786 3,349 

유학생 755 1,047 1,802 196 257 453 

계 2,471 3,345 5,816 2,422 2,856 5,278 

재외국민등록수 1,459 1,646 3,100 N/A N/A N/A 

출처: 외교통상부 (2013. 1. 15) 

- 재독 교민사회는 현재 약 3만명 이상으로 유럽 내에서 큰 한인사회를 형성 

 

- 교민사회의 주축은 60 ~ 70년대에 내독한 광부, 간호원과 지상사직원 및 유학생으로 구성되어 



독일 사회 내 경제적, 사회적 기반은 취약한 편이나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 

 

□ 정부 형태 

 

○ 국명: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정치 체제: 내각 책임제 

 

○ 헌법기관 

 

- 연방대통령 

 

- 지위: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  

- 권한: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과 연방 총리와 연방 공무원에 대한 임면

권 등 극히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권한만을 가지며, 국정에는 간접적인 영향력만을 행사 

- 임기: 5년  

- 선출방법: 간접선거  

- 연방 특별회의 구성  

- 연방하원의원(현재 612명)과 각 주에서 선출된 같은 수의 주 대표(612명)로 구성 

- 각 주 선거인단수는 인구수에 비례하며, 주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선거인

단 결정 

- 각 주 선거인단은 주로 주의회 의원, 정치인, 저명인사 등으로 주의회에서 선출되며 선거후 임

무 완료됨 

- 연방의회 

 

- 연방하원(Bundestag)    

- 임기: 4년  



- 주요 권한: 법률의 제정, 연방총리의 선출, 정부활동에 대한 감시  

 

<독일 연방하원 구조> 

독일 연방하원 구조 

정당 의원석 득표율 

기독민주연합 (CDU) 194 27.30% 

기독사회연합 (CSU) 45 6.50% 

사회민주당 (SPD) 146 23% 

지유민주당 (FDP) 93 14.60% 

좌파당(Die Linke) 76 11.98% 

녹색당 (Die Grüen) 68 10.70% 

(자료원: 독일 연방하원 홈페이지 www.bundestag.de, 2012. 11월 기준) (2013. 1. 15) 

 

- 연방상원(Bundesrat)   

- 주총리, 주장관, 시장 등으로 구성되며 주정부에서 선출  

- 각 주의 인구비례에 따라 투표권 부여(총 69표)  

- 각 주는 투표권을 일괄적으로 행사해야 함 

- 의장은 1년 임기로 주 총리가 교대로 맡음 

- 연방 상·하원의 입법 권한  

- 연방법률 제정권은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이 공유  

- 법률안 제출권은 일정 수(26명) 이상의 하원의원, 상원, 연방정부 보유  

- 연방정부제출 법률안은 상원의 심의를 거치게 되고, 상원의 법률안은 연방정부를 경유하여 하

원에 제출  

- 법률안에는 반드시 상원의 명시적 동의를 요하는 법률안(각 주의 이익에 특별히 관계되는 법률

안 등)과 동의불요 법률안으로 구분  

- 연방정부(Bundesregierung)    

 

- 연방정부는 연방총리 및 연방각료로 구성  

- 연방총리는 연방정부 내에서, 또 연방각료들에 대해 독립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며 연방

총리만이 내각 구성권을 보유  



- 연방정부는 외교정책, 국제관계, 국방정책, 화폐정책, 교통 분야에 대한 연방 고유 업무 외에 

경제, 재무, 내무, 사회·복지, 환경 분야 등의 업무를 관장  

 

□ 주요 정당 

 

○ 기독민주연합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CDU) 

- 중도우파 정당 

- 자영업자, 고소득자, 기업 및 중산층 일부의 지지를 받음 

 

○ 기독사회연합 (Christlich-Soziale Union, CSU) 

- 중도우파 정당 

- 자영업자, 고소득자, 기업 및 중산층 일부의 지지를 받음 

- CDU의 자매정당으로 바이에른 주에서만 활동 

   

○ 자유민주당 (Freie Demokratische Partei, FDP) 

- 자유주의, 중도우파 정당 

- 고소득, 고학력층 및 기업의 지지를 받음 

   

○ 사회민주당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 

- 중도 좌파 정당 

- 저소득층, 노동조합 및 중산층 일부의 지지를 받음 

   

○ 좌파당 (Die Linke) 

- 사회주의, 좌파 정당 

- 구 동독지역 저소득층 및 일부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음 

  



○ 녹색당 (동맹 90/녹색당, Bündnis 90/Die Grünen) 

- 환경주의, 중도 좌파 정당 

- 환경을 주요시 여기는 일부 중산층의 지지를 받음 

 

□ 독일의 정치제도  

 

○ 입법부 

 

- 독일의 의회는 연방의회(Bundestag)와 연방참의원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음. 

 

- 연방의회는 지역 선거구별로 직접 선출된 의원과 각 주 별 비례대표제에 의해 당선된 의원 등 

총 62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2009년 9월 선거 기준), 의원임기는 4년임. 

 

- 유권자들은 투표 시 두 개의 표를 사용하는데, 한 표로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면, 두 번째 표로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함. 

 

- 연방참의원은 투표를 통해 선출되지 않고 소속된 주정부에 의해 임명되며 2012년 11월 기준으

로 의원은 69명임.  주정부는 연방참의원을 통해 연방의 입법과 행정업무에 참여함. 각주는 

최소한 3명의 의석을 보유하며, 인구 200만명 이상인 주는 4개, 600만 명 이상인 주는 5개, 700

만 명 이상 인 주는 6석을 배분 받음. 연방참의원은 법률제정권을 연방  의회와 공유하고, 

법률안 제출권 및 연방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권, 연방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이의 제기권 등의 권한을 갖음. 

 

- 각주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위는 보통·직접·비밀·평등선거에 의한 지방의회를 구성함. 

 

- 지방의회의 규모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각각 다르나 50∼200명의 주 의회 의원으로 이루



어짐. 

 

○ 행정부 

  

- 독일 연방정부의 내각 총리는 다수당에서 배출되며, 헌법에 따라 내각을 제청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정책 결정권을 가짐으로써 대통령제 민주주의 대통령과 비견됨. 총리선출 에 앞서 연

정을 이루려는 정당 들이 정당간 부처 배정, 부처 존폐 및 신설 등을 협의하여 연정협정을 

문서화함. 

  

- 임기는 4년이며, 총리 아래 16명의 연방 각료가 있다.  2005년 11월 22일 독일 하원은 앙겔

라 메르켈(Angela D. Merkel) 기민당 당수를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했고, 메르켈 총리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7년 동안 이끌어온 사민- 녹색당 연정을 넘겨받고 기민당(CDU)-기사

당(CSU) 연합과 사민당(SPD)의 대연정을 출범시켰음. 2009년 총선에서도 승리하여 2013년까지 

기민당-기사당- 자민당(FDP) 연합을 이끌고 있음. 

 

○ 국가 조직 

  

- 독일은 연방제 국가이며, 16개의 연방주로 구성된다. 각 연방주는 주헌법, 주의회 및 주정부를 

구성하고 있음. 국가의 최고 권력은 연방에 있다. 연방상원을 통해 연방주들은 연방 차원에서 자

기 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연방의 입법 과정에도 참여함. 

   

○ 선거권 

 

- 만 18세부터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권을 가지며, 4년마다 총선이 실시된다.  

 

○ 연방의회 



 

- 독일 국민이 선출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임. 598개 연방하원의석의 절반은 정당투표를 통해 

결정되며, 나머지는 반은 지역선거구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통해 배분됨. 주요한 임무는 연방

총리 선출, 입법 및 대정부 감독임. 

 

○ 주정부 및 주의회 

  

- 1990.10.3 통독과 더불어 연방공화국에 편입된 舊동독 지역 5개 주를 포함한 16개주는 고도의 

자치권과 광범위한 입법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주는 기본법의 테두리 내에서 독자적인 주헌법

을 가지고 주의회 선거에서 다수를 획득한 정당이 주정부를 구성함. 

 

  



□ 국가 원수 

 

○ 대통령: Joachim Gauck (2012년 3월 취임) 

 

□ 수도 및 주요 도시 

 

○ 수도: 베를린 

 

○ 주요 도시: 프랑크푸르트(Frankfurt), 함부르크(Hamburg), 뮌헨(Muenchen), 브레멘(Bremen), 본

(Bonn), 하노버(Hannover),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쾰른(Koeln) 

 

□ 한국과의 관계 

   

 -  조선 16대 인조의 아들인 소현세자가 병자호란 때 인질로 잡혀가 청국에 머무는 동안, 1644

년 독일인 신부 아담 샬(Adam Schall)과 친교를 맺게 된 것이 양국민간 접촉의 효시. 그 후 19세

기 중반까지 약 2 세기 간 접촉 중단 

 

-  여타 열강에 비하여 근대국가 성립이 늦었던 독일은 국내적으로 안정 기반을 다진 1860년대

에 들어 열강의 해외진출 경쟁에 참여  

 

○ 국교 수립  

 

- 통상, 우호, 항해조약 체결 

- 독일 황태자 방한 

- 재한 독일인의 활동 

○ 일제치하 양국관계  



 

- 일제의 한국점령기간(1905 ~ 1945년)동안 외교관계 단절  

 

- 단절된 외교관계에도 불구, 양국민간의 관계는 독일선교사의 포교활동 및 한국학생의 독일 유

학으로 지속 

 

- 일본을 통해 독일의 문학, 철학, 음악, 법제도 등이 한국에 도입  

 

- 에카르드는 1929년까지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의 문화·예술, 역사 등에 대해 연구하고 독일

에 귀국 후 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등 독일에서 최초의 한국학자로 평가 

 

- 일제통치기간 약 27명의 한국인이 독일에 유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양국 관계  

 

- 국교 재개: 1954년 10월 한국은 레마겐 (Remagen)에 총영사관을 개설하였으며, 양국은 1955

년 상호 국가승인. 독일 총영사관은 1956년 10월 서울에 개설되었고, 한·독 양국은 총영사관을 

1957년 공사관으로, 1958년 대사관으로 각각 승격 

 

- 한국 전쟁 복구지원: 한국전쟁 중 서독정부는 인도적 견지에서 1954년 부산 야전 병원을 설립

하였으며, 유엔 안보리의 긴급 구호계획에 관한 결의에 따라 기증금 4만 7,000 달러를 한국에 제

공 

 

- 관계 발전: 국교가 재개되자 양국은 분단경험 공유로 결속을 하게 되었으며, 한국정부는 1960

년대 중반까지 서독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였던 할슈타인(Hallstein)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우리 외

교정책에 그대로 도입. 양국 간 정치, 경제 및 문화관계 교류는 꾸준히 증진되어 긴밀한 우호협



력 관계 유지. 1990년 독일의 통일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인 한국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

으며, 독일통일 경험 상호교환이라는 차원에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 독일 통일로 명실 공히 

유럽의 강국으로 부상한 독일은 유럽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성장 

 

- 수교 100 주년: 1983년 11월 양국정부는 수교 100 주년을 맞아, 서독측은 빈델렌(Windelen) 

내독 관계부 장관을, 한국측은 이규호 전 문교부장관을 각각 파견하고,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

최함으로써 양국간 기존우의를 재인식하고 결속을 확인 

 

- 수교 125 주년: 2008년 수교 125 주년을 맞아 베를린에서 ‘한국 사찰음식 소개전’을 개최하고 

독일 연방하원에서 수교 기념 리셉션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양국 간 우의를 증

진. 독일 연방하원은 2008년 수교 125 주년 기념 ‘독·한 관계의 역동적인 지속적 발전 결의안’을 

채택 

 

○ 독일정부의 대한정책  

 

- 한국과 독일 양국은 민족 분단의 경험을 공유한 역사적 유대감에 바탕을 두고 수교 이래 긴밀

한 협력 관계를 유지. 특히 우리의 경제부흥 과정에서 독일은 물심양면으로 지원 

  

- 독일정부는 한반도가 극동에서 미·중·소·일 4대 강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지역으로서 세계 전략

적 차원에서 한반도의 안정이 구주의 안정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인식 

 

- 주요 협의채널  

- 한·독 정책협의회: 양국 정무관계 유대강화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한·독 외무부간 제1차 한·독 

정책협의회가 1981년 개최된 이래 양국 수도에서 매년 번갈아 개최 

 

- 한·독 정책기획협의회: 한·독 정무관계 외교정책에 대한 협의 및 독일통일 과정과 통일 후 내



적 통일 과정에서의 문제점 전반에 관한 의견교환을 위한 한·독 외무부간 외교정책 기획협의회 

개최 

  

- 한·독 통일정책협의회: 분단국 문제에 관한 자료 및 정보교환, 상호인사교류를 추진하기 위하

여 1980년 우리나라 통일원과 독일 내무부간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제6차 회의까지 부정기

적으로 개최 

 

- 한·독 포럼: 2002년 6월 Johannes Rau 대통령 방한 시 설립되었으며, 양국 각계 지도자들이 

정치·통일·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협의 후, 그 결과를 양국 정부에 건의하는 일종의 현인

클럽. 한국 측은 사단법인 한독 협회, 독일 측은 아시아 - 태평양협회(OAV)가 주관. 2008년부터 

한국 측은 국제교류재단에서 주관 

   

○ 경제 

 

- 2012년 9월 기준 독일은 중국,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에 이어 한국 17대 수입국

(유럽 1위)이자 한국 8대 수입국(유럽1위)임. 

 

- 對독일 주요 수출품목은 선박 및 부품, 자동창, 반도체 무선통선기기, 자동차 부품, 계측제어분

석기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창, 자오차 부품, 원동기 및 펌프, 계측제어분석기, 기계요소, 

반도체 등이 있음. 

 

- 지난 금융위기의 여파로인한 경기 불황으로 특히 수출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독일은 예상보다 

큰 타격을 입었으나 2010년 3.6% 2011년 3%의 놀라운 경제성장률로 위기 이후 호황을 이어가

고 있음.  

 

- 현재 유럽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여파로 독일의 경제 성장에도 다소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은 2012년에는 전년보다 다소 낮은 0.7%의 경제성장율을 예상하고 있음. 

 

- 2009년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된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 한국은 동반국가로 참가하여 높은 성

과를 이루어냄. 이를 통해 한국은 자국의 과학기술을 널리 소개할 수 없었고, 특히 한 

-독 총리회담과 경제장관 회담이 함께 열려 녹색협력 강화와 과학기술 협력방안 등이 노의 되었음. 

 

- 또한, 투자 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유럽 기업과 투자 유치 MOU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더불어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

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이러한 기회를 통해 “한-독 워킹 홀리데이 공동성명”이 발표되어 18~30세의 피부양자를 동반

하지 않은 양국의 청 년들이 상대 국가에서 최대 1년간 관광을 목적으로 체류하 면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음. 

 

- 아울러 09년 8월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된 온라인 게임박람회(Games Convetion Online) 주빈국 

참가 및 2011년에 이어 2012년 8월 쾰른Gamescom 참가를 통해 온라인게임 산업의 종주국으로

서 좋은 반응을 얻음. 

 

- 2012년 9월 한화그룹이 전 세계 1위 태양광 업체인 큐셀  (Q-Cells)를 인수한 것은 현지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며, 유럽 기읍 M&A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는 반응을 보였음. 

 


